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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employees have conducted their 

tasks with smart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 PCs  in the midst of after work hours. In line 

with this phenomenon, we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technostress, work connectivity behavior 

after hours (WCBA) and technostress inhibitors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 

we developed and tested our research model which posits the certain factors such as technostress, WCBA 

and technostress inhibitors affect work-life conflicts which, in turn influence employees' job satisfaction. 

Survey data collected from 345 users who have experiences on using smart devices was used to test the 

model using PLS (partial least squares).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echnostress and WCBA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work-life conflicts. We also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inhibitors and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both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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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직 내 업무지원 도구로서 스마트 기기가 

활용되면서, 과거에 비해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고 있다. 구체 으로, 조

직구성원들이 스마트 기기 활용을 통해 통

인 업무공간을 벗어나서도 업무의 연계성을 가

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일과 후에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은 개인의 가치

, 삶의 질 향상에 한 요구, 기업의 사회  

책임 등의 변화와 맞물려 일과 삶의 경계가 명

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을 유발하기도 한다[박

상철, 고 , 2014]. 

박상철과 고 [2014]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업무에 활용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순기능  효과 이외에도, 일과 

삶의 분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역기능  효과도 존재할 수 있

음을 지 한 바 있다. 컨 , 스마트 기기 활용

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지원이 가능하다는 장

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있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단 이 있는 것이 표 이다. 

결국, 스마트 기기 활용은 자칫 자신의 업무와 

일상생활 역간의 경계를 무 뜨려, 양쪽 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가

능하다[Diaz,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모바일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은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업을 

할 수 있다는 을 강조한 정  효과에 

을 두고 있다[Lyytinen et al., 200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정보기술로 인해 근

로자가 역할 수행의 유연성이 증가하더라도, 일

-삶 갈등이 더욱 증가되고,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오히려 업무시간이 증가되어 

발생되는 스트 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

을 지 한다[Bailey and Kurland, 2002; Hill 

et al., 2003]. 결국, 스마트 기기 활용을 통해 업

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이

른바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래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일-삶의 갈등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차원의 정  효과

만을 강조하고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 을 극복

하고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일-삶의 갈등 유발 요인과 이들의 직무만족간

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개인의 일과 삶의 갈등 유발요인으로 스마트 기

기 활용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을 주된 원인변수

로 간주하고, 해당 변수와 일-삶의 갈등, 나아가 

직무만족간의 구조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제 2장에서는 도출된 연구변

수들의 거이론과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살펴

보고, 제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다.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  분석결과를 제

시하고, 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2. 선행연구

2.1 일-삶의 갈등

Kreiner et al.[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일과 삶의 상호 계에 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

행되어 왔으며, 주로 일과 삶의 욕구가 서로 충

돌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에 을 두고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련 연구에서는 일-삶 갈등

의 결과로 스트 스, 이직, 결근, 피로, 그리고 일

과 삶에 한 불만족으로 이어진다고 밝 낸 바 

있다[Greenhaus and Beutell, 1985]. 일-삶 갈등

은 직무와 삶이라는 두 생활 역에서 비롯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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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압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Greenhaus and Beutell, 1985].

결국, 조직 내 근로자가 스마트 기기의 지원을 

통해 일과 삶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각

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일-삶 갈등이 반

드시 해소되는 것 아니다. 실제, 근로자가 정보

기기를 통한 효율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오히

려 일-삶의 갈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졌을 때 오히려 업무시

간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가 존재하기

도 하며[Bailey and Kurland, 2002], 모바일 근로

자들이 통 인 사무실 근로자에 비해 일-생활 

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한다

는 연구결과가 이를 반 한다[Hill et al., 2003]. 

즉, 정보기술 활용으로 인해 업무와 비업무간 경

계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역할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박상철, 고 , 

2014; Richardson and Benbunan-Fich, 2011].

한편, 일-삶 갈등을 설명하기 한 거이론

들은 기존 연구에서 일부 존재하는데, 역할 역

이나 역할 주체가 다르다는 역할이론[Kahn et al., 

1964], 개인들이 자원을 얻고 유지하기 하여 

노력한다는 자원보존이론[Hobfoll, 1989], 그리고 

시간, 긴장, 그리고 행동이 다른 역으로 이

한다는 이이론이 있다[Harris et al., 2011]. 역

할이론(role theory)에서 일-삶의 갈등이 발생

하는 이유로 일과 삶에서 각자 수행하는 역할

역  역할 주체, 그리고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자원보존이론(conserva-

tion of resources)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자원 

손실을 인지하거나, 실제 자원의 손실이 발생할 

때, 는 기 했던 자원이 얻어지지 않을 때, 이

에 한 스트 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스

트 스는 고갈된 자원의 인지를 증폭시켜 일과 

삶의 갈등을 더욱 유발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컨 , 직무자율성, 삶에 한 친화정책, 정

 일-삶 문화, 가족의 지지, 배우자나 연인의 

존재 등은 종업원이 일-삶의 균형을 더 나은 방

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자원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나 감정과 같은 심리  향력

이 한 역에서 다른 역, 즉 가족으로 향력

을 행사하는 이이론(spillover theory)은 개인

의 이상 인 삶으로서, 직장 역(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역)과 사  생활 역(직장에서의 

피로를 풀고, 개인의 취미  여가를 즐기는 

역)을 분리하여 두 역이 서로에게 향을 미

치지 않도록 리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언

하고 있다[Shumate and Fulk, 2004]. 본 연구에

서는 일-삶의 갈등 유발의 동인으로 조직 내 근

로자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을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마트 기기를 업무

에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일과 삶 역의 경계가 

분명해지지 못하는 상황은 역할이론, 자원보존

이론, 그리고 이이론을 모두 설명가능하다. 

일-삶의 갈등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일-삶 간의 갈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는 연구[e.g., Adams et al., 1996; Ahuja et al., 

2013; Frone et al., 1997]나 일-삶 간의 갈등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한 연구

[Allen et al., 2000]로 구분할 수 있다. 자의 경우, 

역할에 한 특성요인이나 직무에 한 특성 요인

들이 일-삶의 갈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된 

바 있으며[Wayne et al., 2004], 후자에서는 직무만

족을 표 인 일-삶 갈등의 결과요인으로 간주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Martins et al., 2002]. 

종합해 볼 때, 연구맥락에 따라서 일-삶의 갈

등 변수는 원인 는 결과변수로 활용가능하다. 

기존 연구에서 일-삶의 갈등은 개인의 처해 있

는 역할, 직무 련 변수에 의해 발생가능하고, 

일-삶의 갈등 자체가 개인의 직무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dei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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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8; Parasuraman et al., 1989].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일-삶의 갈등을 원인과 결과를 매개

할 수 있는 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

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일-삶의 갈등을 증폭시

키는지를 살펴보고, 일-삶의 갈등이 개인의 직

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살

펴보고자 한다. 

2.2 일과 후 업무연속성

Ashforth et al.[2000]은 업무의 연속성을 

거이론인 경계이론(boundary theory)을 통해 설

명하고 있다. 경계이론의 기존 가정은 일반 으

로 개인은 업무와 일상생활을 구분하는데 주도

이라는 이다. 를 들어, 시간상의 경계는 9

시 출근, 6시 퇴근의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녁

에는 퇴근 후 회사일로부터 분리되어 개인 시간

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상의 경계는 개

인이 실제로 집에서 나와 회사로 가거나, 회사

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Kreiner[2006]는 일과 일상생활의 분리가 가

능하다면, 두 역간의 갈등은 감소할 수 있음

을 언 한 바 있다. 즉, 조직 내 근로자가 자신

의 일과를 마치고, 업무와 련된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퇴근을 한다면, 이는 낮은 

수 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고 있는 것

이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본다면, 일과 후 업무연

속성이라는 개념은 스마트 폰, 이메일, 상용메

신  서비스 기술의 이용을 통해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지속 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조직  개인특성이 

일과 삶의 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지 못해 

궁극 으로 일과 후 업무연속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2.3 테크노스트 스

테크노스트 스란 테크노스트 스는 조직 내 

구성원이 정보기술 사용으로부터 경험하게 되

는 스트 스로 정의되며,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하게 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응과 

련된  질병으로 간주된다[Ragu-Nathan 

et al., 2008]. 주로 테크노스트 스 련 연구는 

일반 인 스트 스 개념에서 정보기술의 특성이 

반 된 테크노스트 스 유발요인과 개인  측면, 

조직  측면, 사회  측면의 결과간의 계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 특징이다[Ragu- 

Nathan et al., 2008; Tarafdar et al., 2007]. 

 기존연구에 의하면, 테크노스트 스의 유발

요인은 주로 새로운 기술과 업무환경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에 기인한다[Ragu-Nathan et al., 

2008]. 첫째는 정보기술에 한 의존성이 높아

지고 있다는 이며, 둘째는 정보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업무지식의 수 과 이를 이용하는 사

용자들의 지식수  차이에 의해서 발생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정보기술이 일을 하는 문화를 비

롯한 업무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컨 , 

이메일, 상회의, 메신  등이 유연한 업무 일

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토 로 업무환경이 변

화되는 것이다. Ragu-Nathan et al.[2008]이 언

한 테크노스트 스 유발요인들 이외에도 Ayyagari 

et al.[2011]은 테크노스트 스를 설명하는 연구

에서 정보기술의 사용성 측면(유용성, 복잡성, 신

뢰성), 침해  측면(IT 연결성, 익명성), 동  측

면(IT 변화 속도) 들이 직무 스트 스 요인들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테크노

스트 스 요인(Stressor)으로써 일-삶 갈등(Work- 

life conflict), 업무 과부하(Work overload), 라

이버시 침해(Invasion of privacy), 역할 모호성

(Role ambiguity), 그리고 고용불안(Job insecu-

rity) 등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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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테크노스트 스가 일과 삶의 갈등에 향을 미

칠 것으로 기 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무만족에

도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4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

한편, 스트 스 완화 요인은 스트 스의 효과

를 감쇄시키는 조직의 구조  요인으로 간주되

며, 이와 련하여 Ragu-Nathan et al.[2008]은 

직 으로 스트 스 완화요인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스트 스를 완화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

시한 바 있다. 체로 조직 체계, 교육훈련, 기술

 지원과 같은 조직 차원의 지원이 표 이며, 

조직 차원이외에는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인

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의 

의미로서 사회  지원을 제시하기도 한다[Cassel, 

1976; Cobb, 1976].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은 정보통신기술 사

용으로 발생하는 부정 인 측면을 완화시키기 

한 조직의 구조나 체계, 조직 내 조정 작업이

라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체계 의 하나

는 사용자를 한 조직과 기술  지원이 될 수 

있다[Nelson and Hitt, 1992]. 일반 으로 사용

자들은 창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

할지에 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Clark and 

Kalin, 1996]. 기술  지원 측면에서도 사용자들

이 자주 사용해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

야 하며, 사용 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한 헬  데스크의 운  등 기술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Yaverbaum, 1988]. 

이외에도 시스템의 설계나 실행단계에서 사용

자들이 직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역시 스트

스를 일 수 있는  다른 조직차원의 지원방

안이라 볼 수 있다[Brod, 1984]. 컨 , 사용자

들은 시스템 설계 는 실행단계에서 로세스

가 변경된 부분, 장 , 새로운 기회 등에 해서 

상호 화를 하면서 스트 스를 일 수 있고 조

바심, 두려움 등을 제거할 수 있다.

2.5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근로자 자신의 직무성과에 한 

평가를 통해 얻게 되는 정 인 감정의 상태로 

정의된다[Brown and Peterson, 1993]. 주로 개인

이 직무를 통해 얻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는 만족 

정도, 자기 자신의 직무를 자신이 평가하거나 직

무 그 자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쾌함이나 정

인 감정 상태로 정의된다[Bagozzi, 1980]. 직무

만족은 주로 조직 내 업무성과와도 련성이 높

기 때문에 업무성과나 개인성과 차원을 고려한 

종속변수로 활용가능하다[Brown and Peterson, 

1993]. 본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은 일과 삶의 갈

등에 의해 부정 인 향을 받을 것으로 단되

며, 테크노스트 스에 의해서 그 정도가 감소될 

수 있고, 스트 스 완화요인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고 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차원의 정  효과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연구

의 한계 을 극복하고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

고 있는 개인의 삶 측면에서 일-삶의 갈등유발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과 직무만족간의 구조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 환경에서 사

용자의 일-삶의 갈등 유발 요인과 이들이 조직

업무성과의 표 인 직무만족에 어떻게 매개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일-삶의 

갈등의 결정변수들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따른 

테크노스트 스, 일과 후 업무연속성,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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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완화요인으로 고려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더불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에서 어떠한 요

인들이 일-삶의 갈등을 증폭시키는지를 확인하

고, 일-삶의 갈등이 조직 업무성과의 표 인 

변수인 직무만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삶의 갈등이 높아지는 이

유는 일 역과 일상생활 역이 명확히 구분되

지 못하는 환경이 발생하는데 기인한다.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환경을 유발하는지를 보고, 이러

한 갈등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삶

의 갈등을 매개변수로 고려하 다.  

3.2 연구가설

테크노스트 스는 조직 내 구성원이 정보기

술을 사용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스트 스로 

정의된다[Ragu-Nathan et al., 2008]. 선행연구

에 의하면, 테크노스트 스는 직무만족은 물론 

조직에 한 헌신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

고 언 하고 있다[Ragu-Nathan et al., 2008]. 

체로 테크노스트 스는 직무만족을 감소시키

는 원인이 되며, 기술사용에 한 유용성 인식

을 제한한다[Burke, 2008]. 이외에도 불만족, 피

로, 심신소진, 과로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  결

과를 래하여 궁극 으로 개인의 생산성을 감

소시킨다[Tarafdar, 2007]. 한 Brillhart[2004]의 

연구에서도 테크노스트 스로 인해 발생되는 심

리  변화는 직무만족을 비롯하여 조직성과에 

부정 인 향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테

크노스트 스와 직무만족간의 부정  계 가

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 : 테크노스트 스는 직무만족을 감소시킬 것

이다.

한편, 기술사용에 따른 테크노스트 스의 증

가는 일과 삶 역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Harris et al., 2011]. 컨 , 변화된 업무환경

을 지원하는 새로운 단말기 사용, 단말기 작동 

상의 어려움,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한 필요 

시간 등은 테크노스트 스 유발요인이 되며, 이

들은 일과 삶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Harris 

et al.[2011]는 개인이 정보기술로 인하여 업무

종료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을 수행하거나 일에 



제22권 제2호 테크노스트 스와 일과 후 업무연속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연구 77

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은 회사 이외에 다른 공간에 있더라고 회사업무

를 고민하는 상황을 래한다고 언 한 바 있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 : 테크노스트 스는 일-삶 갈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이란 조직구성원이 인

식하는 테크노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한 조직

의 지원으로 정의된다[Ragu-Nathan et al., 2008].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은 테크노스트 스에 

한 감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

라, 직 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과 같은 

결과변수에도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체 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조직의 분

기나 교육 훈련, 기술지원 등이 표 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사용자를 

한 교육 훈련 지원은 구성원들에게 기술에 

한 걱정을 해소시키며, 기술 도입에 따라 헬

데스크 운 , 기술지원, 시스템 실행 시 부

터 업무과부하 완화 등을 통해 불안감 해소에

도 도움이 된다[Brod, 1984; Nelson and Hitt, 

1992; Yaverbbaum, 1988]. 이와 함께, 테크노스

트 스 완화요인은 일-삶의 갈등의 향을 감

소시킬 수 있다[Seiger and Wiese, 2009]. 테크

노스트 스 완화요인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과 삶의 역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Frone et al., 1997].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과 직

무만족, 그리고 일과 삶의 갈등 간의 계 가설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H3 : 테크노스트 스의 완화요인은 직무만족

을 증가시킬 것이다.

H4 : 테크노스트 스의 완화요인은 일-삶의 

갈등을 감소시킬 것이다.

일-삶의 갈등이란 일과 삶의 역에서 그 경

계가 허물어지면서 한 역에서의 역할이 다른 

역에서의 역할과 양립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갈등으로 정의된다[Greenhaus and Beutell, 1985]. 

이는 개인의 일이 자신의 삶의 역을 침해할 수

도 있으며, 반 로 개인의 삶이 자신의 일에 방해

가 될 때 발생한다[Frone et al., 1992; Netemeyer 

et al., 1996]. 그러나 주로 일과 삶의 역에서 

개인이 보다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역은 

삶의 역(  : 가정생활)이기 때문에 주로 일과 

삶의 갈등은 업무로 인해 가정생활에 향을 미

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업무로 인해 발생되

는 부정 인 감정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향이 

그 반 의 상황보다 실 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삶의 갈등은 직무만족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삶의 

갈등과 직무만족간의 계가 부정 임을 밝힌 

선행연구[Bedeian et al., 1988; Parasuraman et 

al., 1989]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일-삶

의 갈등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하 다. 이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H5 : 일-삶 갈등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킬 것

이다.

본 연구에서의 일과 후 업무연속성이란 일과 

후에도 다른 역에서 업무에 여되는 것을 의

미한다. 컨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고

객과 수시로 을 해야 하고, 개인 삶이 있는

데도 상사에게서 이메일, 문자 등을 수시로 지

시받는다. 이러한 상은 정보기술의 매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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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업무와 삶의 경계가 희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오상조 외 2인, 2013]. 선행연구에서도 정

보통신기술의 사용과 일-삶의 갈등과 련하여 

일과 후 업무연속성이 일-삶의 갈등을 증폭시

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Batt and Valcour, 2003; 

Boswell and Olson-Buchanan, 2007]. 본 연구

에서는 일과 후의 일과 후 업무연속성은 근로자

들이 업무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이들에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과 삶의 갈등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안할 수 있다. 

H6 : 일과 후 업무연속성은 일-삶의 갈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일과 후 업무연속성과 련하여 조직의 IT

지원 수 은 일과 후 업무연속성을 증가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모바일 기

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일과시간 이후 는 휴일

에도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Sarker and Wells, 

2003]. 일과시간 이후 업무의 지시나 조를 

해 상호 커뮤니 이션할 수 있는 도구는 반

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들은 일과시간 이후에도 지속

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띄거나 서로 커뮤니

이션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구성원들에게 지원하는 경우

는 결국 일과 후에 업무의 연속성에 한 가능성

을 열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Mazmanian 

et al.[2006]는 미국의 한 개인자산 리 업체 

직원들이 회사에서 제공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종업원들이 그들의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

고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어야겠다고 느 다는 

결과를 밝 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할 

수 있다. 

H7 : 회사의 IT 지원은 일과 후 업무연속성

을 증가시킬 것이다.

체로, 기업에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상

자  동료들과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는 인식을 가진다. 주  규범은 특정인과 련 

있는 요한 사람들이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

는 방향으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Mazmanian et al.[2005]은 블랙베리 

사용자들을 상으로, 주  규범과 일과 후 업

무연속성에 한 계를 연구한 바 있다. 연구결

과, 동료들의 자신에 한 기 는 블랙베리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urner et al. 

[2006]은 이메일 사용과 메신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주  규범을 따른 근로자들이 그들의 상

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을 밝 낸 

바 있다. 결국 정보기술 사용맥락에서 자신에 한 

타인의 기 는 자신이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

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주  

규범이 업무의 연속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할 수 있다. 

H8 : 주  규범은 일과 후 업무연속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복합시간성(Polychronicity)이란 두 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을 

의미한다[Hall, 1959]. Bluedorn et al.[1992]에 따

르면 복합시간성과 단일시간성의 개념은 이분법

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치하고 있다. 여기서 

단일시간성은 하나의 업무를 순차 으로 수행해 

나가는 성향을 의미한다. 복합시간성의 로는 

화 통화를 하면서, 이메일을 회신하고, 메신

에 응답을 하면서 동시에 맞은편 사람과 면

면 화를 하는 것이다[Rennecker and Godwin, 

2005]. 따라서 복합시간성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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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변수명 조작  정의 연구자

테크노스트 스 새로운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래하는 개인의 스트 스 정도
Ragu-Nathan et al.[2008]

Tarafdar et al.[2007]

 테크노스

스트 스 완화요인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조직의 반 인 지원정도

Raghavan et al.[2008]

Ragu-Nathan et al.[2008]

일-삶의 갈등
회사업무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이 상호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Kreiner[2006]

Netemeyer et al.[1996]

일과 후

업무연속성

조직 구성원이 IT장비를 사용하여 업무종료 후에도 일이나 일 

련 동료들과 계 정도

Boswell and 

Olson-Buchanan[2007]

Richardson[2011]

주  규범
자신이 업무 종료 후에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는 주변인의 인식 정도
Richardson[2011]

복합시간성 두 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정도 Richardson[2011]

개인 신성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도하려는 개인의 자발성의 표  정도 Richardson[2011]

회사의 IT지원 회사에서 기기 구입  이용료 지원 여부 Richardson[2011]

직무만족 조직 내에서 직무에 한 반 인 만족 정도 Ragu-Nathan et al.[2008]

록 식사를 하는 동안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의 일

과 삶의 역을 첩시키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시간성과 일과 후 업무

연속성 간의 계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H9 : 복합시간성은 일과 후 업무연속성을 증가

시킬 것이다.

개인 신성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도하려는 

개인의 자발성을 표 하는 특성이라고 정의된다

[Agarwal and Prasad, 1998]. 개인 신성은 정

보기술 수용과 사용에 있어 요한 개인  특성 

변수로 간주된다[Jones et al., 2002]. 업무의 연

속성은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기를 수용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성과 일과 후 업무

연속성 간에는 인과 계가 존재할 것으로 단

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10 : 개인 신성은 일과 후 업무연속성을 증

가시킬 것이다.

3.3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와 설문문항 

본 연구에 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측정 문항들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작성되

었다. 각 변수의 문항은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

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했으

며, 인구통계변수를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은 리

커트(Likert) 7  척도로 구성하 다. 연구변수

의 조작  정의는 <표 1>와 같으며, 련된 세

부 설문문항은 <부록>과 같이 구성하 다.  

4. 실증분석

4.1 데이터 수집, 연구방법  표본 특성

측정 도구의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확보하기 해, 42명을 상으로 4월 28일부터 

4일간 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항목을 정제

하 다. 비조사를 통해 최종 으로 사용된 설

문문항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업

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장인을 상으로 본 설문

조사를 진행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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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 특성

문항 구 분 빈도(명) 비율(%) 문항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74 50.4

산업유형

제조 73 21.2

화학/에 지 10 2.9여 171 49.6
융/보험 19 5.5

합계 345 100.0
컴퓨터/IT 25 7.2

결혼여부

결혼 212 61.4
의료/헬스 어 36 10.4

미혼 133 38.6 비즈니스서비스/컨설 35 10.1

합계 345 100.0 출 /정보/뉴스 17 4.9

직

리이하 158 45.8 운송/물류 23 6.7

소매/도매/무역 34 9.9과장 93 27.0
교육 13 3.8

차장 23 6.7
건설 8 2.3

부장 58 16.8
부동산 16 4.6

임원이상 13 3.8 기타 36 10.4

합계 345 100.0 합계 345 100

월 7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7일간 이루어

졌으며, 설문조사업체인 갤럽을 통해 온라인 설

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

답자들은 설문 종료 후 마일리지 쿠폰을 받았으

며, 사  질의를 통해 직장인이 아닌 경우, 설문

응답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하 다. 2,000명에 

의뢰하 으며, 최종 으로 383개의 설문자료를 

확보하 으며(회수율 : 19.2%), 이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분석에 활용된 설문자료는 총 

345개(응답률 : 90.1%)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해 컴포 트 기반(component based)의 구조방정

식인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 기법을 사

용했으며, 통계 분석 소 트웨어로는 SmartPLS 

2.0 M3 버 을 이용했다. PLS는 컴포 트 기반

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AMOS 등에 비해 표본 크

기, 잔차 분포에 한 요구 사항이 상 으로 덜 

엄격하고,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Chin, 1998]. 특히,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원인- 측(causal-prediction)에 

을 두고 있어, 원인- 측 분석이나 이론 개발의 

기 단계에 활용 가능한 PLS 사용기 에 부합하

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도구로 활용하 다[Howel 

and Higgins, 1990; Teo et al., 2003]. 

일반 으로 PLS 분석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 

크기는 다음 두 조건  많은 쪽으로 결정된다

[Chin, 1998; Tabachnik and Fidell, 1989]. 첫째, 

가장 많은 측정 항목을 가진 변수의 측정 항목 

수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가장 많은 선

행경로를 가진 변수의 선행경로 수의 10배 이상

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 

항목 수는 모두 8개이므로 첫째 기 으로는 80

개 이상, 선행경로가 가장 많은 변수는 일과 후 

업무연속성으로 선행경로 수는 4개이므로 둘째 

기 으로는 40개 이상의 표본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345개의 표본 

수는 ‘10배 규칙에 의한 최소 표본 수보다 많기 

때문에 PLS 분석에 사용되기에 크게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과 여성의 성비율이 각각 50.4%와 49.6% 

수 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서도 61.4%가 

결혼을 했으며, 직 는 리이하가 체의 45.8% 

수 인 158명이고 과장은 27% 수 인 93명을 



제22권 제2호 테크노스트 스와 일과 후 업무연속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연구 81

<표 3> 교차요인분석 결과

업무

연속성

주  

규범

복합

시간성

IT

신성

일-삶

갈등
직무만족

회사의

IT지원

테크노

스트 스 

완화요인

테크노

스트 스

Q3_1_1 0.769 0.266 0.170 0.192 0.299 0.054 0.138 0.171 0.301

Q3_1_2 0.796 0.323 0.148 0.183 0.284 0.071 0.132 0.197 0.273

Q3_1_3 0.742 0.271 0.104 0.162 0.261 0.066 0.040 0.170 0.298

Q3_1_4 0.768 0.345 0.177 0.121 0.272 0.082 0.129 0.301 0.306

Q3_1_5 0.843 0.352 0.242 0.183 0.277 0.081 0.197 0.268 0.308

Q3_1_6 0.814 0.297 0.215 0.144 0.317 0.082 0.238 0.304 0.357

Q3_1_7 0.859 0.323 0.243 0.180 0.289 0.091 0.266 0.240 0.320

Q3_1_8 0.716 0.261 0.158 0.124 0.213 0.077 0.109 0.183 0.260

Q4_1_1 0.350 0.808 0.131 0.180 0.328 0.074 0.135 0.261 0.288

Q4_1_2 0.323 0.839 0.167 0.149 0.211 0.154 0.199 0.281 0.224

Q4_1_3 0.260 0.689 0.289 0.182 0.145 0.216 0.136 0.372 0.247

Q4_2_1 0.197 0.125 0.897 0.262 0.096 0.184 0.249 0.365 0.176

Q4_2_2 0.219 0.150 0.904 0.249 0.032 0.219 0.219 0.329 0.156

Q4_2_3 0.204 0.174 0.840 0.288 0.114 0.210 0.258 0.376 0.261

Q4_4_1 0.166 0.180 0.233 0.842 0.032 0.264 0.173 0.291 0.036

Q4_4_2 0.217 0.177 0.294 0.902 0.133 0.252 0.278 0.248 0.093

Q4_4_3 0.128 0.129 0.250 0.861 -0.002 0.312 0.182 0.260 -0.009

Q5_1_1 0.274 0.225 0.102 -0.021 0.832 -0.096 0.130 0.099 0.372

Q5_1_2 0.234 0.270 0.005 0.038 0.887 -0.136 0.194 0.118 0.444

Q5_1_3 0.383 0.305 0.120 0.151 0.875 0.015 0.280 0.238 0.561

Q6_1_1 0.097 0.112 0.193 0.239 -0.073 0.785 0.040 0.295 0.070

Q6_1_2 0.075 0.123 0.158 0.296 -0.036 0.886 0.128 0.374 0.040

Q6_1_3 0.075 0.095 0.234 0.249 -0.081 0.852 0.189 0.391 0.035

Q8_3_1 0.205 0.191 0.274 0.252 0.243 0.149 1.000 0.417 0.286

여 진 0.341 0.273 0.367 0.246 0.196 0.337 0.393 0.898 0.400

기술이해 진 0.280 0.323 0.365 0.276 0.222 0.356 0.368 0.889 0.399

기술  지원 0.162 0.228 0.336 0.279 0.075 0.425 0.343 0.858 0.265

기술복잡성 0.261 0.200 0.130 -0.131 0.423 -0.029 0.169 0.248 0.826

기술불안 0.344 0.192 0.200 0.096 0.430 -0.004 0.234 0.265 0.848

기술과부화 0.296 0.228 0.136 0.088 0.463 0.018 0.189 0.273 0.732

기술불확실성 0.312 0.317 0.243 0.120 0.391 0.194 0.314 0.488 0.753

차지하 으며, 리자 이라 할 수 있는 차장이

상은 임원까지 포함하여 총 94명이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산업특성은 제조업이 21.2%를 

차지하 으며 의료, 유통, 비즈니스서비스, 도소

매 등이 10% 수 이며 체 으로 제반 산업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4.2 측정모형

일반 으로, 측정모형은 수렴타당성과 별타

당성을 이용하여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먼

 수렴타당성 검증을 개별 측정문항의 신뢰성과 

구성개념의 신뢰성 검증을 통해 확인하 다. 개별 

측정문항의 신뢰성은 주로 교차요인 값(cross- 

loading)으로 악되며, 일반 으로 해당변수에 

속하는 요인 재량은 0.7 이상이어야 한다. <표 

3>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들의 요인 

재량이 모두 0.7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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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개념신뢰도 AVE 크론바하 알

일과 후 업무연속성 0.930 0.623 0.913

일-삶의 갈등 0.899 0.748 0.834

직무만족 0.879 0.709 0.795

회사의 IT지원 N/A N/A N/A

주  규범 0.824 0.611 0.680

복합시간성 0.912 0.776 0.855

IT 신성 0.902 0.755 0.841

테크노스트 스 0.870 0.626 0.799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 0.913 0.777 0.857

<표 5> AVE를 이용한 별타당성 검증 결과

(1) (2) (3) (4) (5) (6) (7) (8) (9)

일-삶 갈등(1) 0.865         

일과 후 

업무연속성(2)
0.352 0.790        

IT 신성(3) 0.076 0.204 0.869       

직무만족(4) -0.075 0.096 0.310 0.842      

IT지원(5) 0.243 0.205 0.252 0.150 1.000     

복합시간성(6) 0.090 0.235 0.302 0.233 0.274 0.881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7)
0.185 0.294 0.304 0.424 0.417 0.404 0.882   

주 규범(8) 0.301 0.402 0.216 0.180 0.201 0.238 0.380 0.781  

테크노스트 스(9) 0.543 0.385 0.056 0.055 0.286 0.223 0.401 0.324 0.791

각선 역 : AVE의 제곱근.

한 Fornell and Larker[1981]에 의하면, 구

성개념에 한 신뢰성은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값(AVE : average vari-

ance extracted), 크론바하 알 (Cronbach’s al-

pha)에 의해 평가되며, 구성개념의 신뢰성은 0.6 

이상일 경우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본다.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든 변

수의 신뢰성 지표값들이 모두 0.6을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신뢰성 역시 확보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별타당성 검증을 해, 본 연구에서

는 교차요인분석과 AVE 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 

간 상 계수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Fornell and Larker, 1981]. 

교차요인 분석의 경우, 앞서 제시한 <표 3>의 

결과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 으며, <표 5>와 

같이 AVE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 간 상 계

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구조모델

PLS 분석에서 구조모델의 합성은 일반 으

로 세 가지 방법 즉, 복성(Redundancy) 값, 분산

설명력(R
2
), 모형 합도(Goodness of Fit)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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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구조모형 검정 결과

변수 R2 Redundancy Communality

일-삶의 갈등 0.322 0.068 0.748

일과 후 업무연속성 0.196 0.016 0.623

IT 신성 0.755

직무만족 0.20 0.002 0.709

회사의 IT지원 1

복합시간성 0.776

테크노스트 스완화요인 0.777

주  규범 0.611

테크노스트 스 0.626

GoF(Goodness of Fit) 평균 ×  의 평균   = 0.422
주) PLS 분석에서 Communality 값은 AVE 값과 동일.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첫째, Redundancy 값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통

계추정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양수일 경우 합

성(quality)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Chin, 1998].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모든 내생변수들의 Redundancy 값은 양

수이므로 본 연구의 모형은 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생변수의 설명력(R2)을 극 화하는 PLS

의 경우에는 10%의 설명력이 구조모형 평가의 

기 으로 제시되고 있다[Falk and Miller, 1992].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처럼 내생변수의 설명력은 일-삶의 갈등 32.2%, 

일과 후 업무연속성 19.6%, 직무만족 20.7% 등

으로 나타나 Falk and Miller[1992]가 제시한 기

인 10%를 상회하 다. 이는 Cohen[1988]이 제

시한 설명력의 크기 (R
2 
: 0.26), (R

2 
: 0.13), 

소(R2 : 0.02) 가운데 에 해당되어 본 연구모

형은 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로벌 모형 합도(GoF : 

Global Criterion of Goodness-of Fit)라는 개념

을 제시했는데, 최근 연구들은 이 방법을 많이 

용하고 있다[Wetzels et al., 2009]. GoF는 공

통성(communality)의 평균과 R2의 평균의 기하

평균으로 정의된다. PLS 분석에서 공통성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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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산추출(AVE)과 동일한 값이므로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의 최소 

기 (AVE > 0.5)과 Cohen[1988]이 제시한 R2의 

평가 기 (  : 0.26,  : 0.13, 소 : 0.12)을 따를 경

우 GoF의 평가 기 은 (GoF : 0.36), (GoF : 

0.25), 소(GoF : 0.1)로 주어진다[Wetzels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GoF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

조모형의 GoF는 0.421로 계산되었다. 이는 Wetzels 

et al.[2009]의 GoF 평가 기 에서 에 해당하

므로 본 연구모형은 매우 합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본 연구는 PLS Bootstrapping 알고리즘

을 사용해 가설을 검증했다. Bootstrapping은 반

복 인 무작  표본 추출을 통해 경로계수의 t

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반복 추출 샘 링 수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500회를 실시하 다[Efron 

and Tibshirani, 1997]. 검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4.4 연구결과 토의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테크노스트 스가 직

무만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 1은(β = -0.067, 
t = 0.947)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테

크노스트 스가 일-삶 갈등을 증가시킬 것이라

는 가설 2는(β = 0.501, t = 9.460)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테크노스트 스가 직무만족 보다

는 일-삶의 갈등에만 향을 미친다는 은 기존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Ragu-Nathan et al., 

2008]. 조직 내 정보시스템 사용맥락에서는 테

크노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수 있

지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업무환경에서는 시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일-삶의 갈등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삶의 갈등정도가 심화

되면 이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테크노스트 스의 완화요인은 직무만족

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3은 유의수  0.001

에서 채택(β = 0.474, t = 8.328) 되었으나, 일과 

삶 갈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 4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β = -0.068, t = 
1.086). 기업에서 제공하는 스트 스 완화 요인

들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Ragu-Nathan 

et al., 2008]. 이와 달리,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

인은 일-삶의 갈등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은 다소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에 한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 효과는 

일-삶의 갈등을 매개하지 않고, 직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보시스템 사용에 따

른 조직의 분 기나 교육 훈련, 기술지원 등의 

스트 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그 자체

가 직무만족과 련된 것으로, 일과 삶의 경계

를 명확히 하여 구성원들이 두 역을 균형 있

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한 일-삶의 갈등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킬 것

이라는 가설 5가 채택(β = -0.126, t = 2.060)되
었다는 을 볼 때, 테크노스트 스를 통해 일-

삶의 갈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직무만족이 감

소된다고 해석가능하다. 한 테크노스트 스 완

화요인은 일-삶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아

닌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설명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삶의 갈등과 직무만족간의 

계가 부정 임을 밝힌 선행연구와도 유사하다

[Bedeian et al., 1988; Parasuraman et al., 1989]. 

한 일과 후 업무연속성이 일-삶의 갈등 유발

을 진시킬 것이라는 가설 6은 유의수  0.001

에서 채택되었다(β = 0.179, t = 3.197). 기존 연구

[Batt and Valcour, 2003; Boswell and Olson- 

Buchanan, 2007]에서 밝 낸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도출하 으며, 이는 업무와 삶의 경계가 희

석되게 됨으로 궁극 으로 일-삶의 갈등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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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결과

H1 테크노스트 스 → 직무만족 -0.067 0.947 기각

H2 테크노스트 스 → 일-삶의 갈등 0.501 9.460*** 채택

H3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 → 직무만족 0.474 8.328
***

채택

H4 테크노스트 스 완화요인 → 일-삶의 갈등 -0.068 1.086 기각

H5 일-삶의 갈등 → 직무만족 -0.126 2.060
*

채택

H6 일과 후 업무연속성 → 일-삶의 갈등 0.179 3.197
***

채택

H7 회사의 IT지원 → 일과 후 업무연속성 0.088 1.707* 채택

H8 주  규범 → 일과 후 업무연속성 0.342 5.438*** 채택

H9 복합시간성 → 일과 후 업무연속성 0.106 1.681
*

채택

H10 개인 신성 → 일과 후 업무연속성 0.076 1.104 기각

*
p < 0.05, 

**
p < 0.01, 

***
p < 0.001.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과 후 업무연속성에 향 계가설인 

가설 7부터 가설 10 에서는 회사의 IT지원은 

일과 후 업무연속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7

(β = 0.088, t = 1.707), 주  규범은 일과 후 업

무연속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8(β = 0.342, 
t = 5.438), 복합시간성이 일과 후 업무연속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9(β = 0.106, t = 1.681)
도 채택되었다. 

주  규범과 일과 후 업무연속성간의 정

인 계가 있음을 밝 낸 것은 Richardson 

[201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이는 주  규

범을 요하게 고려하게 되는 구성원일수록 더

욱 자신의 일과 삶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사의 IT 지원과 일과 후 업

무연속성 간의 정 인 계는 자신의 비용으

로 정보기술기기를 조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회

사의 지원을 통해 기기를 받게 되는 경우, 업무

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하게 복합시간성과 일과 후 업무연속성간의 

계 역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 다[Rennecker 

and Godwin, 2005]. 복합시간성 성향이 강한 사

람일수록 일과 삶의 역을 첩시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일과 후 업무연속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인 신성이 일과 후 업무연속

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 10은 기각되었다

(β = 0.076, t = 1.104). 개인 신성이 정보기술 

수용과 사용에 있어 요한 개인  특성 변수로 

간주되지만, 이것은 개인특성만을 고려한 것으

로 회사업무 역으로는 확 되지 못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일과 후 업무연속성이 새로운 기기

를 수용하면서 시작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향

후 연구에서는 일과 후 업무연속성과 개인 신

성간의 계를 독립 인 환경에서 연구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10개의 가설  7개의 가설

이 채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7>

과 같다. 

5. 결  론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일-삶의 경계가 무 지고 있는 상

황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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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삶의 갈등 유발 요인과 이들의 직무만족간

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더불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

하는 환경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일-삶의 갈등

을 증폭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일-삶의 갈등이 

조직 업무성과의 표 인 변수인 직무만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일-삶의 갈등 요인을 매개변수로 고

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총 10개의 가설을 제안하 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개발하여 345명의 응답자

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PLS를 

활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

으며, 10개의 제안 가설  7개의 가설이 채택

되었다. 

5.2 연구의 시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  사 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테크노스트 스 연구에서는 조

직 내 구성원의 스트 스 원인  결과 변수간

의 구조  계를 단면 인 측면에서 실증 분석

하 다면, 본 연구에서는 일-삶의 갈등을 매개

변수로 반 하여 보다 입체 인 에서 테크

노스트 스와 직무만족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는 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  의의라 할 수 

있다. 

둘째, 일과 삶의 경계가 희석되는 상황을 고

려하여 일과 후 업무연속성 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함으로써 테크노스트 스, 일-삶의 갈등, 그

리고 직무만족간의 구조  계를 살펴보았다

는 은 본 연구의  다른 학문  시사 이다.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었던 테크노스트 스와 직

무만족간의 계에 일과 후 업무연속성의 효과

를 추가함으로써 정보기술 자체에 한 스트

스와 일과 후 업무연속성에 따른 압박감 정도를 

모두 고려하 다는 은 향후 련연구의 확장

을 시도하는데 토 가 될 수 있다. 

셋째, 직무만족에 한 선행요인으로 일-삶

의 갈등을, 그리고 일-삶의 갈등의 선행요인들

로 제시한 요인들(테크노스트 스, 일과 후 업

무연속성, 스트 스 완화요인)을 제시하 다는 

이다. 특히, 스트 스 완화요인의 경우 이 자

체가 직무만족에는 향을 미치지만, 일-삶의 

갈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이 아니라는 을 밝

낸 것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  시사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문  기여 외에도 본 연구의 결

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실무  시사 을 갖는

다. 본 연구는 편재성의 장 을 보유한 스마트 

기기 등이 업무에 활용되는 시 에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활용을 통한 직무만족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일-삶의 갈등을 매개로 한 일

-삶의 경계를 고려함으로써, 스마트 기기를 업

무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무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 활용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더욱 스마트하게 업무를 해나

가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즉,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에 한 응력을 키워야 하는 동

시에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은 조직구성원들

로 하여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련 기

업은 조직구성원들에게 IT 사용변화에 응을 

극 으로 유도하고, 기존의 삶과 업무변화방

식이 어떻게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 시킬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 기기를 업무에 활용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과 련이 있다. 단

순히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구성원들에게 업무과 , 사생활 침해, 여가시간

의 감소 는 스트 스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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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활용 기업에 운 상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직 내 스마트 기

기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상으

로 직무만족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은 

기업에게 역설 으로 성공 인 스마트 기기 활

용을 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는 개

인의 업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수 

있는 장 이 있다[지용구, 2012]. 이러한 장 에

도 불구하고 기존 업무방식을 토 로 스마트 기

기의 사용만을 고수한다면 조직구성원의 일-삶

의 갈등 유발은 진되게 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경 자  리자의 의식변화

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양한 학술 , 실무  시사 을 

도출하 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 을 가

지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해 다

음과 같은 방향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먼 , 정보기술 사용능력에 한 개인  차

이는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모

형에 사용자의 정보기술 사용능력을 통제변수

로 고려하거나, 사용능력에 따라 집단 간 차이

를 통해 주요 변수들 간의 계를 심도 있게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성별, 결

혼 유무, 맞벌이 여부 등 일-삶의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인구통계  변수를 심으로 연구모

형을 재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삶의 갈등을 매개로 하여 선행변수들과 직

무만족간의 구조  계만을 살펴보는데 

을 두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변

수들을 반 하여 연구모형의 확장을 시도해 보

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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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번호 설문문항

테크노

스트 스

기술과부화

1 나는 IT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빨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압박감을 받는다.

2 나는 IT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IT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더 바쁘게  시간 리를 하며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 같다.

기술복잡성

1 내 업무를 만족할만한 수 으로 처리할만큼 충분히 IT기술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2 나는 새로운 IT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부담스럽다.

3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압박을 받는다

4 새로운 IT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기에는 그 기술이 무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기술불안

1 새로운 IT기술로 인하여 내 직업의 안정성에 을 받는다.

2 나는 내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체될까 , 두려워 지속 으로 내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보다 새로운 IT기술 능력을 갖춘 동료들에게 을 느낀다.

4 나는 내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체될까  나는 동료들에게 나의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다.

기술

불확실성

1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IT기술 소 트웨어(S/W)는 빈번한 변화가 발생한다.

2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IT기술 하드웨어(H/W)는 빈번한 변화가 발생한다.

3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IT기술 네트워크(N/W)는 빈번한 변화가 발생한다.

테크노

스트 스 

완화요인

IT기술

이해 진을 

한 지원

1 우리 회사는 새로운 IT기술의 이해를 돕기 해 지식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2 우리 회사는 새로운 IT기술 련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력( 워크)을 강조하고 있다. 

3 우리 회사는 새로운 IT기술을 도입하기 에  사용자교육을 제공한다. 

4 우리 회사는 IT부서와 업부서간 상호 력 계를 장려하고 있다. 

IT기술

실무

지원제공

1 우리 회사의 IT지원부서(헬 데스크)는 기술 련 질문에 응답을 잘 해 다.

2 우리 회사의 IT지원부서(헬 데스크)는 IT에 해 잘 아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우리 회사의 IT지원부서(헬 데스크)는 사용자의 요구에 바로 응답해 다. 

참여 진

1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IT기술 사용을 독려한다. 

2 우리 회사는 새로운 IT기술 도입 에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3 우리 회사는 IT기술 도입  구 에 있어 직원들을 참가시킨다. 

일과 후 업무연속성

1 쇼핑하고 있을 때 업무 련 일처리를 해 IT기기를 사용해본 이 있다. 

2 여행하고 있을 때 업무 련 일처리를 해 IT기기를 사용해본 이 있다. 

3 회사 출근/퇴근  이동하고 있을 때 업무 련 일처리를 해 IT기기를 사용해본 이 있다. 

4 집에서 식사 일 때 업무 련 일처리를 해 IT기기를 사용해본 이 있다. 

5 외식 일 때 업무 련 일처리를 해 IT기기를 사용해본 이 있다. 

6 회사동료나 고객과 함께 티, 사교 모임 일 때 업무 련 일처리를 해 IT기기를 사용해본 이 있다. 

7 가족, 친구들과 함께 티, 사교 모임 일 때 업무 련 일처리를 해 IT기기를 사용해본 이 있다. 

8 휴가로 쉬고 있을 때 업무 련 일처리를 해 IT기기를 사용해본 이 있다.  

주  규범

1 우리 회사는 밤낮으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일반화되어 있다.

2 업무상 나와 계를 맺는 사람들은 내가 밤낮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회사에서 존경받고 향력 있는 사람들은 업무 이지 않더라도 메일, 메신  등을 확인한다.

복합시간성

1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동시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즐긴다. 

3 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 때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신성

1 새로운 정보기술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사용해보고 싶다.

2 동료들 에 나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보고자하는데 보통 앞장서 있는 편이다.

3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일-삶 갈등

1 업무량이 많아서 내 사생활에 지장을 다.

2 업무로 인해서 내가 사생활 측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3 정보기술 때문에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기에, 내 사 인 일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직무만족

1 일을 할 때 내가 할 것들에 해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 

2 내 일을 하는 것에 해 자부심을 느낀다. 

3 내 일은 즐거운 일이다.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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